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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 경전 시간 루시 스티븐슨 이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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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라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해도 경전을 읽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엘비라는 아빠의 목소리에 잠을 깼어요. “경전 읽기 

시간이야.”

엘비라는 침대에 앉아서 졸린 눈을 비볐어요. 밖은 아직도 

어둑했고, 춥기까지 했어요! 엘비라는 안락한 침대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경전을 읽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침마다 경전을 읽는 것은 힘이 

들었어요!

엘비라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서 소파에 시그리드 언니와 

함께 앉았어요. 엘비라는 베개를 안고 포근하고 따스한 담요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오빠들은 다른 방에서 온라인 세미나리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빠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자, 화면에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리브 이모는 출근 준비가 끝난 듯 옷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사촌인 도르테아는 엘비라처럼 잠옷 차림이었어요.

엘비라는 영상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하품을 했어요. 

가족들은 언제나 리브 이모, 도르테아와 경전을 같이 

읽었어요. 두 사람은 4시간 거리에 있는 노르웨이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서로에게 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자, 모두가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엘비라는 사촌을 보는 게 정말 좋았어요!

몇 분 후, 엄마도 화상 통화에 참여하셨어요. “안녕, 

얘들아!” 엄마는 이번 주 동안 출장을 가 계셨지만, 변함없이 

화상 통화로 가족 경전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가족들은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엘비라는 자기 경전을 

폈어요. 엘비라의 가족은 함께 몰몬경을 읽고 있었어요. 

모두가 돌아가며 경전 구절을 읽었어요.

엘비라는 경전을 읽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깨어 있기가 어려웠어요. 시그리드 언니는 

소파에서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엘비라가 언니를 

쿡쿡 찔렀어요. 그러다 도르테아가 읽은 구절에 나오는 

무언가가 엘비라의 주의를 끌었어요.

“또 나는 쇠막대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며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더라.”*

“이 이야기 알아요!” 엘비라가 말했어요. “리하이의 

꿈이잖아요.” 엘비라는 이 이야기를 경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흰 열매가 달린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까지 가기 위해 막대를 붙잡고 있었어요.

“막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경전이요?”

“맞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후에 니파이는 쇠막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가르쳤지.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쇠막대를 붙잡을 수 

있을까?”

“지금처럼요!” 엘비라는 자기 몰몬경을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서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단다. 그 사람들이 쇠막대를 

붙들고 생명나무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지.”

경전 읽기를 계속해 나가는 동안, 엘비라는 자신이 

쇠막대를 움켜쥐고 아름다운 나무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엘비라는 이제 졸리지 않았어요.

곧 경전 읽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리브 이모와 엄마는 

출근을 해야 했고, 엘비라와 시그리드, 도로테아는 등교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모두들, 안녕!” 엘비라는 화면 속에 있는 가족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해요!”

등교 준비를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가던 엘비라는 

마음이 따뜻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포근한 담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엘비라는 그 따뜻한 느낌이 몰몬경이 

참되다고 말해 준 성신이 전해 준 것임을 알았어요. 경전 

읽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멋진 방법이었어요! 

* 니파이전서 8:19




